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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KB국민, 카드-신한, 생명·화재·증권-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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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치고 1위 탈환 
- 삼성그룹이 생명, 화재, 증권 부문 6년 연속 3관왕 차지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사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한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믿음과 가치를 제공한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를 소비자가 직접 투표로 뽑은 결과,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투표는 은행 16개, 증권사 22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4개, 카드사 8개사, 총 8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부터 11월 10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 2,023명이 참여하여 부문별 최다득표 1개사를 선정하였다. 

□ 가장 믿음직한 은행은 KB국민은행이 28.5%의 소비자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가장 믿음직한 은행으로 뽑혔다. 2014년은 신한은행에게 1위를 잠시 내주었으나, 올해 다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1위로 선정되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34.0%,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35.8%, 증권사는 삼성증권이 21.6%를 득표해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이로서 삼성그룹은 생명, 화재, 증권에서 6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였다. 

반면,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27.0%를 득표하여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가장 믿음직한 카드사로 선정되었다. 
□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은 2009년부터 7년째 실시하고 있다. 매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속에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공정성 있는 선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사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 결과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은 행
	KB국민
	KB국민
	KB국민
	신한
	KB국민

	증 권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생 보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손 보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삼성

	카 드
	신한
	KB국민
	신한
	신한
	신한



□ 선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년 2위였던 KB국민은행은 올해 28.5%로 전년보다 13.0%p를 더 얻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신한은행은 올해 22.6%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지만 KB국민은행과 5.9%p 차이가 나며 2위를 차지했다. 

카드사는 전년에 이어 신한카드가 27.0%의 최고 득표율을 얻어 1위로 선정되었다. 2위인 KB국민카드와 6.6%p 차이를 보이며 3년 연속 가장 믿음직한 카드사로 뽑혔다. 

생명보험사 1위 삼성생명은 전년 27.5%에서 올해 34.0%로 6.5%p 상승하며 1위를 지켰다. 특히, 흥국생명은 전년 6.1%로 4위였으나, 올해 1.0%를 얻어 18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전년 0.4%로 22위였던 KB생명은 올해 8위를 차지하는 선전을 보였다.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는 전년 26.0%에서 올해 35.8%로 득표율이 9.8%p 크게 상승하며 부동의 1위를 보여주었다. 전년 3위였던 동부화재는 올해 현대해상을 제치고 2위(16.6%)를 차지했다. 그 외의 손해보험사는 큰 순위 변동 없이 전년과 비슷한 순위였으나, 흥국화재는 전년 7.9%로 4위에서 올해 1.7%를 얻어 10위로 하락하였다. 

증권사 1위 삼성증권은 전년 18.4%보다 3.2%p 상승하여 21.6%로 여전히 1위를 지켰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년 6.4%로 6위 였으나, 5.1%p상승하여 11.5%의 득표를 받으며 2위로 도약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전년 7.6%로 2위에서 1.8%p 하락하여 7위로 내려갔다.  

□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하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최선의 선택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을 선택할 때에는 ‘BIS비율, 접근성, 이미지, 금리’ 를, 카드사는 ‘수수료, 서비스, 연계성, 금리’를, 보험사는 ‘규모, 안전·건전·수익성, 민원, 평판’을, 증권사는 ‘안정성, 수수료, 편리성,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는 총 2,023 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62.0%, 여자 38.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35.7%)와 30대(33.7%)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6%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가 21.8%로 나타났다. 

2015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시상식은 2015년 12월11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금소연 창립 14주년 기념식과 함께 거행된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2015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는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직접 참여로 선정된 결과로 이는 금융사가 소비자 중심의 사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금융사도 소비자의 이런 바람을 반영한 소비자중심의 경영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2015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 결과 1부. 끝.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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